tlahsdmf akssks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tlahsdmf akssks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tlahsdmf akssks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는 ﷽﷽﷽﷽﷽﷽﷽﷽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 by Satan in the Desert주﷽﷽﷽﷽﷽﷽﷽﷽주﷽﷽﷽﷽﷽﷽﷽﷽마태복음 성경공부 – 제7회

2부. 4:12-9:34: 예수님의 공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1.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공개하심 (Jesus’ First Public Appearance) 4:12-25

1)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유대광야에서 갈릴리로 되돌아 가셨다. 자신의 세례와 사탄으로부터 유혹 받으신 후에, 요단강 가에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시고는 갈릴리의 고향 나사렛으로 되돌아 가셨다.


2)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지방을 자신의 공사역 배경으로 삼으셨다. 먼저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해변 도시,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마태가 인용한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이사야  9:1-2).


3)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이스라엘의 영적상태는 매우 암울하였다. 특히 이사야의 예언이 묘사했듯이 갈릴리지방 사람들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었으니, 그들의 영적상태가 메시야를 더욱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이사야 9:1-2).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 예수님께서는 자연히 갈릴리지방을 자신의 공사역의 첫 번 주요 배경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4)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다름아닌 다음의 점들에 촛점을 두셨다: 어두움에 앉은 언약백성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빛을 가져 오시는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커다란 빛이 떠 올랐으며, 구원의 태양으로서 자신의 언약백성 중에서 어두움의 그림자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없애 버리셨다.
 

5) 마태복음 4:17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술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와 하늘 나라가 아주 가까이 도래하였다는 복음이었다. 그리함으로써,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선포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뒤이어 선포하신 것이다 (마태복음3:2).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선포에서 드러난 사실은, 야훼의 심판날이 아주 가까왔다는 점이다. 야훼의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맺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날이기도 하다.


6) 예수님의 공사역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의 도래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주요내용을 말씀선포에서 계속 유지하셨다. 자신의 공사역이 시작되었기에, 하늘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며, 야훼의 심판 또한 곧 다가 올 것이니, 언약백성들이 즉시 회개하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7) 요한복음에 이미 기록되었듯이 (요한복음1:35-39),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요한의 제자로 요단강 가에 있었다. 거기서 세례요한에게 다가 온 예수님을 자신들의 랍비 세례요한으로부터 소개받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그들은 예수님이시야말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야이심을 확신했다. 곧바로 안드레는 형 시몬에게 메시야되신 예수님의 등장을 알려,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 (요한복음 1:40). 시몬을 만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 (반석)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의 유다광야를 떠나 갈릴리의 고향 나사렛으로 떠나셨다. 베드로와 안드레 (벳새다), 그리고 요한도 (가버나움) 갈릴리의 고향으로 떠났다. 여기 한 가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갈릴리로 떠나시기 전에 거기서 재회하실 것을 언급하셨으리라는 점이다. 고향에 가서 요한 또한 자기 형 야고보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야이심을 알려 주었다. 그랬기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8)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고향 벳새다를 떠나 거기에 정착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찾아 자신을 따라와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라”고 약속하며 명령하셨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도 가셔서, 마찬가지로 명령하셔 그들을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가족과 가진 바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예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제자들이(랍비의 뒤를 따르는 사람) 되었다. 하늘나라에 들어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들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사역할 일꾼들이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생선을 잡아, 먹거나 팔아, 생선을  결국 죽이는 어부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일꾼들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낚아 (불러),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로 바꾸는, “죽은 사람들을 낚아,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어부들”이 된 것이다.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야훼시요, 메시야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살아 가게 된 것이었다.


9)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언약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또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셨다. 하늘나라의 복음선포는 당연히 청자들에게 그 복음선포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모든 종류의 병들과 아픈 것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에덴동산에서 지은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야훼의 내리신 저주가 임하였다. 여러 모양의 병들이야말로 야훼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자기의 언약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저주를 벗겨 주시려, 그들의 모든 병들과 아픔을 낫게 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병을 낫게 해주신 소식을 듣고서, 갈릴리 지방 북쪽의 나라 시리아와 요단강 동편의 나머지 지방들과, 심지어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언약백성들 중에 모든 종류의 병들과 심한 아픔과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로 인해 간질로 발작하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


[bookmark: _GoBack]10) 메시야의 사역이란 근본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이요, 그를 이기고, 죄의 결과로서 오는 죽음의 세력마저도 극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선포를 통하여, 언약백성들을 죄들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결과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메시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셨다.  메시야의 오심으로, 이미 하늘나라의 도래가 시작되었고, 메시야께서는 온갖 종류의 병들과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가진 아픔과 고통들로부터 언약백성들을 자유롭게 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사역으로 인해 야훼의 언약백성들이 죄에 시달리던 가운데 장차 완성되어 오게 될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하늘나라에서, 메시야의 통치아래 누릴 복락을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라도 미리 맛보기 시작했다.


생각할 점:
갈리리에서 예수님의 공사역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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